
국제유가, 다시 안개속으로…
EU의 이란 원유 금수조치로 …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

7월1일 유럽연합(EU)의 원유 금수를 비롯한 추가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의 석유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왔

다.

특히, EU의 추가제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이 다시 제기되는 등

중동 정세가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.

정부 역시 7월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키로 해 국내 정유·해운 및 이란 수출기업에게 어느 정도 피

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.

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6월26일 EU 제재 발효를 앞두고 이란 석유산업의 타격이 벌써 상당한 것으로 나타

났다고 주장했다.

이란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6개월간 원유 수출이 40%나 줄어 하루 평균 150만배럴에 불과하기 때문이

다.

2011년 하루 평균 250만배럴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외부의 제재로 이미 120만-180만배럴 수준으

로 줄었다는 미국의 최근 추산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.

또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이란산 원유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국방수권법(6월28일 발효)의 예

외를 인정받았지만 원유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.

EU의 추가제재에는 유럽의 보험기업과 재보험기업들이 이란산 석유 수송선박에 대한 보험을 취급할 수 없

도록 하는 등 금융 제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원유를 운송하려면 화물·선박 보험과 선주상호(사고배상책임) 보험(P&I)이 필수적이나 국내 보험사들은 화

물·선박 보험은 70-90%, P&I는 100% 유럽 보험기업이나 재보험기업에 의존하고 있다.

EU의 원유 금수가 현실화하면서 2012년 초 이란이 위협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

다.

이란의 한 육군장성은 이란의 국익 수호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

고 밝혔다고 반관영 ISNA 뉴스통신이 6월25일 밝혔다.

이란은 또 외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EU의 추가제재가 핵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

바 있다.

그러나 이란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.

세계 원유 운송의 17%를 차지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는 서방은 물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사활적 이해

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.

이란이 실제 해협을 봉쇄한다면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고,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로의

안전을 최우선적인 국익의 하나로 고려하는 미국이 군사적 보복 조치에 나서 전면적인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

성이 우려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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